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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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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입니다. 청소년 5명, 보호자 9명, 꿈드림센터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과 포커스집단면접(FGI)을 진행하여 

각 집단의 경험을 들어보고 세 집단의 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또래 관계를 유지

하려고 노력했지만, 관계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함께 답

답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이 

긍정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친구 관계 유지나 갈등 

대처에서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 경험이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면

서 의사소통과 감정조절, 규칙 이해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

고하고, 놀이 중심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 방식, 부모의 

협력과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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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 연구에서는 만 9~12세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5명, 보호자 9명, 현장 전문가 

6명이었다.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후, 결과를 집단별로 내용 

분석하여 범주와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면접에서는 사회성 발달 경험으로 학교 중단 후 또래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함,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함,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을 겪음의 3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함께 느낌의 상위 

범주가 나타났다. 보호자 면접에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 자녀의 사회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관찰함, 자녀의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걱정함,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지원함의 3개의 상위 범주가 나타났

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기대함의 상위 범주가 확인되었다. 현장 전문가 대상의 

FGI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 제한된 환경에서 주류 또래문화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함,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서 개인차가 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의 3개의 상위 범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요구에서는 함께하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운영 방식을 활용해야 함, 부모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해야 함의 3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보호자, 현장 전문가, 프로그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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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의 연령이면서 초･ 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질병이

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뜻한다(여성가족부, 2024). 2023년 초･ 중･ 고등학

교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1.0%,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0.7%, 중학교 0.7%, 고등학교 2.0%였

다(교육부, 202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박소영, 

2023)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초등학교 17.0%, 중학교 20.8%, 고등학교 62.2%로, 초등학교 

시기에 그만둔 비율은 2021년 9.0%에서 거의 2배 증가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는 부

모님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가 61.3%와 35.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인 문제가 37.9%로 가장 많았다(김희진 외, 2023). 저연령(만9세-12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교육철학이나 신념에 의해 학교를 중단하고(김현주, 2007)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또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저연령 청소년 시기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또래 활동의 제한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회성은 인격 또는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개인의 사회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한 정도를 

뜻하며(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사회성 발달에는 정서, 도덕성, 자아, 사회인지 등 다양한 영역

이 포함된다(Berk, 2006). 저연령 청소년 시기는 Sullivan의 성격발달 단계 중 소년기와 전(前)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적응과 민감성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친구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한다(Sullivan, 1953).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변화 궤적을 탐색한 결과, 사회적 기술이 곡선(curvilinear) 

형태로 상향 발달하며,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1학년 기간, 초등학교 3~5학년 사이에 빠른 발달

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O'Connor, 2010). 사회적 기술은 원만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상호작용의 빈도 및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

과 관련된다(Newland et al., 2019). 빈약한 또래관계는 이후 청소년의 부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다(Sturaro, van Lier, Cuijpers & Koot, 201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중단 이후 친구를 사귈 기회의 감소나 다양한 경험의 부재 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였고. 이들 중 23.9%~39.7%가 이야기할 사람의 부족, 혼자라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 33 -

느낌, 외로움, 고립감 등을 보고하였다(김희진 외, 2023; 이영남, 박창언, 2021). 홈스쿨링을 

선택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느낌과 소외감, 또래 집단의 부재, 홈스쿨링 또래와의 교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김

현주, 200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사회성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조옥선, 석말숙, 2024). 

같은 연령대의 중고생과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사회성 발달 정도가 

낮았으며, 특히 주장성, 의사소통능력, 자기조절능력, 공감, 대인관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홈스쿨링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

년에 비해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친밀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기술은 홈스쿨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로 낮아졌다(김선영, 2009). 학교는 저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맥락으로 기능한다(Bronfenbrenner & Evans, 2000).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중단으로 인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적 기술의 발달 기회(Pianta, 1999)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저연령 청소년 시기에(Berry & O’Connor, 2010)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탐색과 지원이 요청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가 있다. 꿈드

림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업과 진로,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며 대상은 학교 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생 연령인 경우가 많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5). 꿈드림센

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개인상담과 보호자상

담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은 제한적

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및 연계(백혜정, 

송미경, 2015),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김희진 외, 

2022) 등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더라도 또래와

의 교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김희진 외, 2023).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서 초기 사회성 발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사회성과 관련한 청소년 자신의 인식이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호자의 

인식을 탐색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이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꿈드림센터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인식 및 프로그램 요구를 탐색하였다. 

꿈드림센터의 현장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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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선후배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대상이므로(김희진 외, 2023) 포함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 및 프로그램 요구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6~17세의 전체 청소년 수에서 학생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면 

2023년 기준 약 16만 6천 5백여명으로, 청소년 인구 대비 약 3.0%에 해당한다(하형석, 2024).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중단 후의 생활에 따라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 비행에 가담하는 비행형 등으

로 구분하기도 한다(윤철경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유형 구분은 대부분 중등

이나 고등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여기에서도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을 기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수행된 300편의 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이영옥, 정해미, 김수빈, 박윤미, 2025), 연구들은 ‘진로 및 대안교육’ 관련 연구들과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 관련’ 연구들로 구분되었다. 진로 및 대안교육 관련 연구들은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되는 역량을,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 관련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불안, 정서조절 등 원만한 관계 형성과 관련된 역량을 

다루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 적응 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이들이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와 목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또래, 

가족, 사회의 성인들과의 새로운 관계 체험을 통한 치유가 성장의 발판이라고 하였다(명소연, 

조진옥, 2016; 임원범, 조요한, 김재환, 2025).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17-24세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후 관계의 소외가 깊어지고 관계의 벽을 경험했지만(임원범 외, 2025),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들과의 어울림, 꿈드림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인관계 역량에 따라 구분했을 

때, 고수준 대인관계 유형은 저수준 또래관계 유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업중단 관련 

부정적 심리정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채혜영, 정현희, 2024). 또래와의 진솔한 만남을 통한 

소속감과 관계 회복은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이었다(명소연, 조진옥,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응에서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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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및 소속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 만들기의 어려움,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 혼자라는 불안, 부모와의 갈등, 이해해주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유 중의 하나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였다(김희진 외, 2023). 다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전체 2,890명

의 표본 중 만 9세~11세는 0.9%만이 포함되어 이 결과가 저연령 청소년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학교 중단 후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고유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탐색이 요청된다. 

2.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사회성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발달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둔다(최정원 외, 2022). 인지적 측면은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Selman, 

1980), 정서적 측면은 사회정서발달(Erikson, 1963),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Gresham & Elliot, 1984) 등이 관련된다.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기술 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저연령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에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조

절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며(Gresham & Elliot, 1984), 인기도와 같은 또래 집단의 수용 여부, 

주어진 행동의 사회적 타당성(social validity)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Gresham, 1986). 

1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발달을 추적한 결과, 이 시기에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이 증가했는데 저연령 청소년기에 책임있는 의사결정, 자기조절 능력 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et al., 2019). 특히 초등학교 3-5학년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다(Berry & O’Connor, 2010).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습득되고 발휘된다. 저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대표적인 맥락으로 가정과 학교가 있다(Bronfenbrenner & Evans, 2000). 부모와

의 애착 관계, 부모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능력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향숙 외, 2020; Alvord et 

al., 2011). 학교는 사회성에 대한 교육, 교사-학생 관계(Pianta, 1999), 또래관계 등을 통해 

저연령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교사-학생 간 관계가 좋을 때 저연령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기술 발달이 촉진되었는데(Berry & O’Connor, 2010), 이는 학생들이 교사의 

바람직한 행동을 모델링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교사와의 관계를 안전기지로 생각

하면서 또래관계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Pianta, 1999).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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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존중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교사-학생 관계는 적응적인 또래 관계와 관련

되고(최준섭, 이동훈, 2020),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저연령 청소년의 친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Hartup, 2005). 

저연령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9~12세 시기는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관계

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래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는 시기이다(정옥분, 

2002). 동갑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친구의 관점에 도전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나이가 

많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연장자의 태도와 행동의 모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돕는다

(Berk, 2006). 홈스쿨링이나 소규모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한편, 학교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

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쉽다.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이 빠

르게 이루어지는 저연령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요청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의 교류와 관계맺기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명소연, 조진옥, 

2016; 이영남, 박창언, 202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또래 상호작용과 인식

을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꿈드림센터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관련한 프로그램 요구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참여자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만 

9~12세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모집은 전국 꿈드림센터에 연구 안내 포스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참여를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 가운데 

비대면 면담(ZOOM)이 가능한 경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해당 청소년 

5명의 법적 보호자 전원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및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보호자 4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 5명과 보호자 9명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

는 표 1과 같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 37 -

유형 구분 성별 연령 지역 청소년(자녀)의 학업 형태 비고

청소년

청소년1 여 만 11세 경기 홈스쿨링

청소년2 남 만 10세 인천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3 남 만 12세 경남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4 남 만 11세 경기 홈스쿨링

청소년5 남 만 11세 서울 홈스쿨링

보호자

보호자1 여 30대 경기 홈스쿨링 청소년 1의 모

보호자2 여 40대 경기 홈스쿨링 청소년 5의 모

보호자3 여 40대 인천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2의 모

보호자4 여 40대 서울 홈스쿨링 청소년 4의 모

보호자5 여 40대 인천 홈스쿨링

보호자6 여 40대 미상 홈스쿨링

보호자7 여 40대 전북 미인가 대안학교

보호자8 여 40대 충남 홈스쿨링

보호자9 남 40대 경남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3의 부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청소년 및 보호자) 

유형 구분 성별 연령
경력(학교밖청소년 
대상 근무 경력)

소속

현장

전문가

전문가1 남 30대 3년(3년) A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2 남 40대 12년(7년) B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3 여 40대 10년(5년) C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4 여 50대 5년(5년) C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5 여 30대 8년(6년) C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6 여 40대 9년(7년) D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현장 전문가) 

2)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는 꿈드림센터에 소속되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서

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초점집단면접(FGI)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선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 안내 공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자발적으

로 참여를 희망한 전문가 6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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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에 활용할 반구조화된 대상별 질문지를 연구자 협의를 통해 제작하

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특성과 관련 맥락, 상담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의 관련 경험과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표 3과 같다. 

대상 탐색 영역 주요 내용

청소년

현재 생활 및 또래관계, 

부모와 관계, 사회성 

프로그램 요구

∙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주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학교를 다닐 때와 학교를 그만둔 후, 또래들과 어울릴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보호자
자녀의 사회성 발달, 

사회성 프로그램 요구

∙  학교를 다닐 때와 학교를 그만 둔 후, 자녀의 또래관계는 어떠한가요?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자녀의 또래 및 대인관계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

전문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발달 특성, 사회성 

프로그램 요구

∙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또래 및 대인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이 적절할까요?

표 3

연구 참여자별 주요 탐색 영역과 내용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전국 꿈드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를 안내하였다.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와 철회 가능성, 개인정보 처리, 익명성 보장 방법에 대해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먼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면담 시작 전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연구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2년 6월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단계

에서 연구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참여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구두로 확인하였다. 준비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은 30~40분, 보호자는 50~60분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장 전문가는 120분 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었으며, 종료 후 참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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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된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기호로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전사된 축어록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진이 작성한 현장노트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축어록과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정독하며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초기 범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경험의 맥락과 양상, 대인관계에서 

겪는 위기와 어려움, 이에 대한 대처 노력, 사회성 평가,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연구대상별로 2∼3명씩 팀을 구성하여 축어록을 재검토하고, 

참여자의 응답 중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체계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 단위

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항목들끼리 묶어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1차 분석 이후에는 동료 검토(Lincoln & Guba, 1985) 과정을 거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2차 분석에서는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 간 합의를 통해 범주와 그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

으며, 이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프로그램 요구

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및 대인관계 경험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관계 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 학교 중단 후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함

청소년 참여자들은 학교를 중단한 후 다양한 공간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상호작

용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회, 학원, 대안학교, 꿈드림센터 등 여러 환경에서 함께 운동이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야외 놀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또래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으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소수의 참여자가 현재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참여자 대부분은 현재 또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또래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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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함께 홈스쿨링을 하는데, 꿈드림센터에서도 동생과만 수업을 들어 아쉬워하였다. 미인

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참여자들도(청소년 2, 3)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의 특성상 학교에 

동년배의 친구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 친밀감을 쌓기 위해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함께 놀자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참여자는 학교 중단 이후 또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지역 특성 때문에 보호자 없이 친구를 따로 

만나기 어려워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친구가 

거의 없고, 학원 외의 장소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또래와 만나더라도 주 1회 정도가 많았고, 때로는 만나지 못하는 시기도 있어 관계가 불안정

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함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을 느끼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갈등 해결 방법을 배워도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알려주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친구랑 싸울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그걸 배운다 해도 [중략]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중략] 되게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많이 화나니까 그게 좀 아니면 그걸 만약에 기억한다고 해도 계속 말싸움을 할 것 같아요. (청소년 5)

갈등이 발생했을 때 참여자들이 보고한 두드러진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는지, 어른을 

통해 해결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애쓴다는 것이었다. 참여자 2는 싸웠을 때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나 혹은 양보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냥 상황을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이거는 누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사과해라 이렇게... (청소년 2)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 참여자는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생님이 학생들 간의 다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갈등을 중재해 준 경험을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또래만 만날 

기회가 적고, 늘 보호자 혹은 선생님이 함께 있으므로 어른의 도움이나 개입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이 참여자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따지지 않고 양보하며, 학생들이 싸울 

때는 주로 말리거나 해서 갈등 상황을 피한다고 보고하였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 41 -

OO형이랑 있을 때는 조금 좀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탁구 할 때 공이 내 체에 걸렸는데 매트에 

안 걸렸다고 계속 계속 우겨서 점수를 계속 따서 이기고 하니까.. [중략]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양보) 안 하면 또 싸울 거 같아서 그냥 제가 지면 다시 하자고 하고 다시 해요. [중략] 

그러면은 (제가 포기하고) 딴 거 갖고 놀면 되죠. (청소년 2)

그러나 매번 갈등을 어른의 개입이나 회피를 통해 피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때에 

따라 갈등을 서로 조율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친구들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자 규칙을 정해 다툼을 줄이려고 시도한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친한 

관계에서는 서로 원하는 활동을 돌아가면서 하되 원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도 한다고 보고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3)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을 겪음

청소년 참여자들은 가족 혹은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분은 학교를 중단한 이후, 가족이나 친척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생을 가장 가까운 관계로 여기며 

함께 놀이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많은 청소년 참여자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를 

통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보다는 부모에게 서운한 일이나 속상한 일을 털어놓

는 등 부모와의 대화를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억울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고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고, 집에서 “너무 엄마와 좀 부딪힐 때” 학교에 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님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잘 들어주기는 하는데 어린이의 마음

을 이해를 조금 잘 못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청소년 1)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한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들도 모두 이야기하거나 부모가 한 조언을 반드

시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한 참여자는 친구들과의 다툼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까 봐 

말하지 않았으며, 다른 참여자는 부모님이 친구 관계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말을 했을 때 

섭섭하고 속상해서 부모님의 조언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제가 친구 사이에 막 하니까(싸우니까) 조금 자존심도 있고 조금 그렇게(미안하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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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좀 싫고 그러잖아요.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약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라고 엄마 아빠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더 잘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상위 범주 범주

학교 중단 후 또래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려고 노력함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는 또래와 관계를 형성함

현재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느낌 

현재 맺고 있는 또래 관계에서 아쉬움을 느낌

또래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함

또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함 

또래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른이 개입하여 해결해 줌 

또래 갈등을 피하거나 양보하며 해결하려고 함

서로 조율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함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

감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을 겪음

학교 중단 후 가족 ･ 친척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함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편안함을 느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함

친구와의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거나 조언을 따르지 않음

표 4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관련 경험

2)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고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청소년 참여자들은 꿈드림센

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센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보고하거나 신체활동, 

요리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의 즐거운 경험에 대해 언급한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계속 사귀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회기가 길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물었을 때, 신체활동과 게임 등 놀이 중심의 활동을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운동이나 야외 놀이, 보드게임과 같이 활동적인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형식

에 대한 선호는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면 활동을 선호하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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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화상, 그 줌으로 학원도 다 (해요). 줌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청소년 1)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소년 4)

반면,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 온라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

은 구성원과 협력하는 활동이나 발표하는 것이 긴장되고,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도 걱정되거나 부담스럽다고 보고하였다. 

상위 범주 범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함께 느낌

꿈드림센터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짐

프로그램에서 신체활동과 게임 등 놀이 중심의 활동을 원함

온라인/대면 등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개인에 따라 선호가 다름

구성원과 협력하는 활동이나 발표를 할 경우 긴장되거나 부담스러움

표 5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프로그램 요구

2. 보호자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보호자 인식

보호자가 인식하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6 참조). 

(1) 자녀의 사회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관찰함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대안학교, 지역사회, 교회 및 학원 등 다양한 장소

에서 연령이 다양한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또한, 보호자들은 자녀가 또래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자녀가 다양한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교회

나 학원, 꿈드림센터 등에 가는 것을 고대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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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제 가정 안에 있고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학교로 딱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가면은 

너무 친구가 있어서 놀 수 있는 것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놀고 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적극적이고 (보호자 1)

상위 범주 범주

자녀의 사회성이 긍정적으로 발달

하는 모습을 관찰함

연령이 다양한 또래와 잘 놀고 어울려 지냄

또래와의 만남을 좋아하고 기대하며 즐거워함

단짝 친구가 있음

자기표현 및 주장을 적절히 할 수 있음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편안하게 함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자녀의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어

려움을 발견하고 걱정함

또래 관계 경험 부족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

또래 관계 유지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및 해결 능력 부족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다

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지원함

부모가 자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에 관여하고 함께 함

부모가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홈스쿨링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가 비슷한 또래를 만나도록 함

자녀의 사회성이나 또래 관계를 돕기 위해 외부 자원을 활용함

표 6

보호자가 인식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발달

이와 함께, 보호자들은 자녀가 자기표현과 주장을 적절히 하며, 어른들과도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일부 부모는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가 부모 및 주변의 어른들과의 대화에서도 비교적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며, 적절한 예의

를 갖추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학교 밖 교육의 장점으로 언급하는 보호자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의지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근거로 자녀의 사회

성 발달 지표로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 45 -

(2) 자녀의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걱정함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 또한 보고하였다. 우선, 

보호자 대부분이 자녀에게 다양한 또래를 만나고 사귀는 경험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였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친구를 사귀거나 

다양한 또래와 교류할 기회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또래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갈등 해결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경험할 

일이 없다는 점도 우려하였다. 

또한, 보호자들은 자녀가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관찰하였

다. 놀이 문화를 잘 알지 못해 또래와 잘 놀지 못하거나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는 모습,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짝 친구를 아직 만들지 못한 것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연령이 

다양한 또래와 어울리는 상황이 많은 경우, 자녀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상대에게 

너무 맞춰주면서 힘들어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이가 항상 그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 맞춰주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동생이 양보를 안 하고 친구가 양보를 

안 하면 울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많이 노력해서 맞춰줬는데, 그 친구랑 

동생은 자기를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보호자 8)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은 자녀가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였다. 또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갈등을 적극

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아이가) 많이 회피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억울한 상황이면 과하게 

오바해서 울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긴 해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보호자 3)

(3)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지원함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자연스럽게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은 직접적으로 관계 

형성에 관여하거나,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우선, 많은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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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이나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함께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

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중재하거나 조언을 제공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만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그걸 

중재할 수 있는 분명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저는 제 아이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이 놀이할 때 어떠한 약자라도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겠다. 

[중략] 이제 저는 거의 사실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보호자 8)

또한,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일부 보호자들은 심부름이나 친척과의 왕래, 해외 한 달 살기 등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직접 마련하였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의 경우, 

홈스쿨링 네트워크를 통해 비슷한 교육 환경에 있는 또래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주 1회 혹은 월 1회 정도 만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드림센터를 포함하여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알아보고 등록하거나,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지원하였다. 

2)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며, 프로

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기대를 나타냈다(표 7 참조). 특히, 또래 관계 형성과 

원활한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많은 보호자는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는 프로그램을 원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고,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모

이자 교육자로서 자녀의 사회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외부 자원

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보호자가 예체능, 역사, 

과학, 진로 멘토링 등의 다양한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원했다. 단순한 사회성 

훈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또래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이 제공되길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활동 및 조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일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함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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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이 대체로 단기로 제공되어 

아쉬움이 많다고 보고하면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꾸준히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저연령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일부 보호자들은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청소

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만 6~9세 아동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필요한 시기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위 범주 범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다양

한 활동과 지원을 기대함

사회성/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체능, 역사,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체활동 및 조작 활동 프로그램

장기(長期) 프로그램

저학년 프로그램

부모 네트워크,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기타(교통, 급식, 홍보 등)

표 7

보호자의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마지막으로, 부모 네트워크와 부모 교육, 부모 상담과 관련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부모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부모 

대상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 아이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심리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저는 이제 사회성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것, 아이들 상황이나 이런 심리 상태라든지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기는 해요. 

(보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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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1)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인식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8 참조). 

상위 범주 범주

제한된 환경에서 주류 또래문화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함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의 제한으로 또래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음

부모의 교육관이 자녀의 학습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서 개인차가 큼

사회성이 잘 발달한 아이도 있음

개인의 기질 및 증상에 따라 관계 유지가 어려운 아이가 있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제한된 인간관계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어려워함

의사소통의 기초기술이 부족함

감정 조절과 갈등 대처를 어려워함 

공동생활에서 규칙지키기를 어려워함

표 8

현장 전문가가 인식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1) 제한된 환경에서 주류 또래문화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함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제한되면서 소위 말하는 

주류 또래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또래

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의도적인 개입이나 나이 혹은 지역 특성

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꿈드림센터와 같은 기관에

서도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또래와 교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사실 딱 프로그램 시작 10분 전에 딱 와서 끝나면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친구들끼리 프로그램 내에서 얘기하는 거 외에는 많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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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또래 문화를 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절한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교육관이 자녀의 학습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부모의 선택으로 학교 

밖 교육을 받게 되는 저연령 청소년의 특성상,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교육의 학교 시스템이나 성교육 등에 대한 염려나 걱정으

로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을 관찰하면서 부모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개입이 자녀의 또래 문화 

경험을 제한하고, 학습 방식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또래와 차이를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래 문화가 사실 나쁘다면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걸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회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현장 전문가 1)

(2)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서 개인차가 큼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서 개인차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전문가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적응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어떤 청소년들

은 개인의 기질이나 증상으로 인해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전문가들

은 ADHD, 우울, 경계선 지능 등의 요인이 이들의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 습득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전문가들은 관계 유지가 어려운 이러한 청소년들을 상담이나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처럼 지적 수준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규모 프로그램에서 더욱 눈에 띄고,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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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현장 전문가들은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제한

된 인간관계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기회나 경험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 어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낯을 

많이 가려서 먼저 인사를 하거나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눈 맞춤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기

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도 언급되었다. 

아울러, 감정 조절과 갈등 대처가 미숙한 점도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에서 우려

되는 점으로 언급되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화 중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마음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부분이 염려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이)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일단 이해를 못하고 규칙이라는 거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중략]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규칙 자체를 접할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 1)

상위 범주 범주

함께하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의

사소통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

이 필요함

쉬우면서 기본적인 에티켓과 소통 교육

놀이를 통해 규칙과 타인 이해를 높임

다양한 또래와 어울리면서 자신과 타인 이해를 높임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운영 방식을 활용해야 함

놀이와 체험을 활용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원하는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유연하게 함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보상을 통해 참여가 지속되도록 함

부모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프로

그램을 계획 ･ 운영해야 함

교사와 부모 역할을 함께하는 영향력 큰 부모

자녀의 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가 가정에서 놀이나 교육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부모의 동기와 지원이 필요

센터와 부모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함

표 9

현장 전문가의 사회성 프로그램 요구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프로그램 요구

- 51 -

2)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9 참조). 

(1) 함께하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 관계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이론 

교육보다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이며,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에티켓과 소통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인관계 예절

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

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규칙을 익히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한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쌓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운영 방식을 활용해야 함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과 운영 방식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발달 단계를 고려했

을 때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활동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놀이와 체험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전문가들

은 신체를 활용한 활동이나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적 요소가 포함되면, 청소년들이 보다 자연

스럽게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정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이 너무 길거나 정해진 시간과 횟수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경우 참여가 저조했던 

경우를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하는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참여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보상을 제공하여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프로그램 내에서 만든 결과물이 눈에 보이거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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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이 제공될 경우, 동기 부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

들은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활동하느라 만들었던 것들을 좀 전시회 한다든지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한 것이 작은 거지만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들을 부모님들한테 보여준

다면 좀 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 4)

(3) 부모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프로그램을 계획 ･ 운영해야 함 

현장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모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저연

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와 효과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모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과 자신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생애 주기별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겨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호자가 스스로 어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자녀한테 어떤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다든가 또 본인이 보호자

가 본인의 자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현장 전문가 2)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을 가정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단순히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놀이와 교육적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나 실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부모

의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과 부모 간의 협력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가 형성될수록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부모도 자녀의 성장 과정

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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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꿈드림센터의 현장 전문가가 인식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발달의 특성과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5명(만 10세~12세), 보호자 9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대상별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청소년, 청소년의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 간 공통적인 의견과 함께 대상별 차이도 일부 나타났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대인관계가 제한된 환경(예: 가족, 대안학교, 꿈드림센터)에서 단기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다양한 또래 관계 상황에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별 차이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는데, 

청소년이나 보호자 참여자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

였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적인 대인관계 어려움에 보다 주목하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놀이 중심의 활동, 예체능이나 진로와 연계된 

활동, 장기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요구를 강조한 반면, 현장 전문가들은 의사소

통 기초기술에 대한 학습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식과 운영 방식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대안학교 학교적응 촉진 요인을 탐색한 연구

(이원이, 김동일, 2009)에서 교사들은 교육방식과 관련된 요인을 학생, 학부모보다 더 주목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참고할 때,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보다 집중

하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운영자와 참여자 간의 잠재적 인식 차이를 나타내므

로 현장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방식, 기대되는 결과와 효과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논의하

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우려와 걱정도 일부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제한

된 사회적 활동,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 부족 등과 관련된 우려를 

언급하였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또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일수록 낮은 소외감과 진로장벽을 보고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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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 조영아, 2017), 이 연구 결과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직접적 지원이 중요함을 지지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꿈드림센터 같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정보 공유

에 대한 높은 요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보호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계 활동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꿈드림센터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과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 제한이나 보호자의 양육방식(예: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문화에 대한 이해나 또래와의 지속적

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발달 정도에 개인차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기술이나 태도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기에 의사소통의 기초를 놀이나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익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유연한 운영 방식이나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보상이 제시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신뢰와 협력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

였다. 국내의 기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중 보호자가 참여하거나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정현숙, 김세경, 2015), 이 연구의 결과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이 프로그램 주요 구성원리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청소년의 보호자, 꿈드림센터 현장 전문가가 바라보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성 기술훈련이나 중등 연령 대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다른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화된 사회성 촉진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이탈한 경우가 많은 중등연령 학교 밖 청소

년(김영희, 최보영, 이인회, 2013)과 달리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없는 등 공동체 경험이 제한된 면이 있었다. 또한 보호자가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러한 기회가 매우 드물게 제공되거나(예: 주 1회나 월 1회) 사회성 

프로그램도 주로 단기로 제공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초적인 공동체 규칙이나 의사소통 기술 등을 연습하

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과 함께 보다 복합적인 관계 갈등(예: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외에도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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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호자가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저연령 청소년의 특성상 

청소년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며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보호자가 아

동･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경우, 적절한 발달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 친구가 한 명 밖에 없다는 자녀의 말에 “엄마도 

어릴 때 친구들 중 지금 연락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 평생 친구는 한두 명이면 족하더라.”라고 

위로했다는 보호자도 있었다. 따라서 보호자가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며, 자연스러운 또래 

문화 습득을 지지하고,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대상

으로 한 부모교육, 연계활동,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보호자나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촉진하고 프로그램에서 연습한 기술을 가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료나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

년 본인,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세 집단의 면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한된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로 인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이나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 또한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성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과 가이

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호자와 현장 전문가 면담 결과는 보호자나 가정과 연계된 

활동과 자료가 사회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으며,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태도

를 촉진하고 가정 내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연계적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지원, 전문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

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접근성이 낮고 사례 수가 제한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학교 밖 교육 형태의 다양성

(예: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을 표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서 교육 형태에 따른 차이가 일부 관찰된 바,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밖 교육 형태에 따른 사회성 특성과 요구의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교 중단 사유가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중단 시기 

및 맥락에 따라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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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집단과 초등 재학 중 중단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의 대다수가 어머니였기에, 연구 결과를 다양한 

보호자 집단 또는 부모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모, 

기타 보호자 등 다양한 양육자 집단을 포함한 표집이 필요하다. 넷째, 현장 전문가 면담은 

초점집단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별 전문가의 특수한 경험이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개별 면담 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다각도의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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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mpetence of out-of-school youth in early adolescence: 

Perception and program needs of youth, guardians, and practitioners 

Gong, Younnjung*･ Jung, Ae-Kyung** ･ Kim, Young Hwa*** ･ Kim, Hyun Ryung**** ･ Kim, Hye Ra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and program needs of youth, guardians, 

and practitioners regarding the social competence of out-of-school youth in early 

adolescence. Participants included five out-of-school youth, nine guardians, and 

six practitioners working with out-of-school you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youth and guardians, while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the practitioner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from which categories and overarching themes 

were identifi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verall, four overarching 

themes emerged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youth, including their efforts to form 

and maintain peer relationships after leaving school. The interviews with the 

guardians revealed four overarching themes, including observations of their 

child’s positive social development, concerns about difficulties in social development, 

and various forms of support provided to enhance their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FGI with practitioners resulted in six overarching themes, including the 

impact of growing up with different cultural experiences from peers an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initiate and maintain relationship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out-of-school youth in early adolescence, social competence, 

guardian, practition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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